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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5. 8.(월)

신규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임차인을 위한 
‘저리대출’에 이어,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

임차인을 위한 ‘대환대출’도 출시하였습니다.

< 보도 내용(조선일보, 5.8) >

◈ ‘전세사기 피해자 이주지원 대출, 1%도 실행 안돼’

ㅇ ‘전세피해자 저리대출 집행률 0.8%, 지원요건 완화해 실효성 높여야’

□ 국토부는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위한 ‘저리대출’에 

이어,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대환대출도 

출시하였습니다.

 ㅇ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나,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

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* 상품을 출시(1.9) 하였으며,

    * (저리대출) 계약이 종료되거나 경･공매가 완료되는 등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

가야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

 ㅇ 아울러,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

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상품*도 추가 출시(4.24)하였습니다.

    * (대환대출)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

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(4.24 우리은행부터 출시)

□ ‘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’과 ‘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

하는 임차인’ 모두 기금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ㅇ 학업･직장 등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후 퇴거하고 

‘저리대출’을 이용하면 되며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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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은 ‘대환대출’을 이용하면 되므로, 

향후 지원실적은 늘어날 것*으로 예상됩니다.

    * 기금 예산 1,660억원은 저리대출과 대환대출을 모두 포함한 예산

□ 아울러, 기사에서 언급된 ‘보증금의 5%’는 신규 전셋집에 대한 계약금

으로 모든 기금상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며,

 ㅇ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‘저리 대출’과 ‘대환 

대출’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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